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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는 PP(방송채널사용사업) 현황을 진단하고, 특히 독립 PP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이루

어졌다. 이를 위해 14개 독립 PP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독립 PP의 문제를 경영, 제작, 

콘텐츠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독립 PP는 MPP에 비해 경영, 제작, 콘텐츠 모두에서 열악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독립 PP의 경영 구조는 매우 취약하였으며, 제작 환경도 좋지 않았다. 

독립 PP들은 콘텐츠 제작 및 구매도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며, 지상파 재방 콘텐츠에 의존하는 등 제작

보다는 유통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는 PP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콘텐

츠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독립 PP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

야 한다.

■ 중심어 :∣독립 PP∣경영∣제작∣콘텐츠∣

Abstract

This study addressed status of PP(Program Provider) market, particularly focusing on 

independent PP. This research selected 14 independent channels and did in depth interviews for 

them. This study analyzed 14 channels in terms of management, production, and contents. The 

result showed that independent channels were in inferior condition than MPP(multiple PP) on 

all the aspects of management, production and content. The management structure of the PP 

were very vulnerable, production environment was not good. The PP were placed in a difficult 

environment in terms of production and purchases of content, therefore focused on distribution 

rather than production. This unbalance on the PP market resulted in negative effect on Korea’s 

contents industry as well as PP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policy and regulatory 

reforms are needed to improve inferior status of independent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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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2011년 12월 종합편성채널의 등장으로 PP 시장은 커

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동안 PP 시장은 지상파 방

송 3사 계열 PP와 CJ, 티브로드 계열의 PP들이 시장을 

주도해 왔지만, 4개 종합편성채널이 한꺼번에 등장하면

서 기존 PP와 종편 PP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

었다. 더욱이 종합편성채널은 SO, 위성방송의 의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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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상 채널로서, 기존 PP들은 송출될 수 있는 기회조

차 줄어드는데 대한 위기의식마저 갖게 하였다. 

최근 PP 시장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드라마, 영화, 스포츠, 뉴스 등의 일반채널 사업자들은 

시청률 경쟁 심화로 자체 제작 비율을 높이면서 투자 

규모도 늘리고 있다. 최근, 슈퍼스타 K의 대성공이 자

체 제작 프로그램의 비율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면

서 수입 콘텐츠 위주에서 국내 콘텐츠 위주로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높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한미 

FTA의 발효로 곧 해외 PP들이 진입하게 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글로벌미디어사업자가 우리나라 유

료방송시장에 채널단위로 진출하게 되어 기존 PP들은 

해외의 경쟁력있는 채널과 직접적인 경쟁을 벌여야 하

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이 PP 시장은 양극화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지상

파방송 계열의 PP와 MPP등의 PP 강자들이 자립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독립 PP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

런데 독립 PP는 점점 그 위상에 위협을 받고 있다. 그

동안 PP 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나 지원을 통한 진흥 정

책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독립 PP들은 경

영난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허가제로 운영되던 

PP의 진입규제가 등록제로 바뀌면서 PP 수가 크게 늘

었고, 이로 인해 SO와 PP 간의 갈등 심화, 장르집중도 

심화, 독립 PP의 재정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PP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한국의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 PP의 위상

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매체․다채

널 방송 환경 속에서 PP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검

토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영세한 독립 PP의 실

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독립 PP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PP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논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1 독립 PP의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는 프로그램을 제작·편

성하여 SO나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System Operator)는 케이블 TV국을 소유, 가입자에게 전송한

다. 복수의 PP를 운용하는 사업자를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시장이 개선되면, 양질의 콘텐츠

가 유료방송 시장에 공급될 것이고, 이는 PP의 수익성

을 개선할 것이며, 나아가 콘텐츠 산업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다.    

Ⅱ. PP 시장에 대한 선행 연구

지금까지 PP 시장에 대한 논의는 산업을 활성화시키

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등록

제 이후 PP 시장 현황과 PP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 그리고 수직적, 수평적 결합에 

따른 PP 산업의 변화와 경영성과 등에 대한 구조 진단

이 주를 이루었다. 

먼저 PP 시장의 문제점으로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규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상식

[1]은 등록제 시행 이후 PP의 수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

하여 시장 혼란이 초래되었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PP 시장 진입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황상재 외[2]는 등록제 시행 이후 채널의 

수가 늘어났지만 MPP 집중 현상이 두드러져 다양한 

소스의 다양성 확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고 장르 

수도 줄어드는 등 노출의 다양성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등록제 이후 PP 진입이 자

유로워지면서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및 수급 능력을 갖추

지 못한 영세 PP 들이 난립한 점을 공통적으로 문제점

으로 들고 있다.  

또한 MPP가 독립 PP보다 성과가 좋다는 연구들이 

잇따랐다. 여현철[3]은 PP 경영성과에 영향을 준 요인

들을 분석하였는데, 케이블TV 초기에 출범한 허가 PP, 

MPP, MSP 및 지상파 계열PP가 경영성과가 좋은 것으

로 파악되었다. 홍종배 등[4]에 따르면, 대부분 독립 PP

들은 낮은 자기자본비율, 높은 부채비율,  매출액 감소, 

낮은 송출 SO 당 가격, 낮은 현금흐름비율 등의 특징이 

multiple program provider), 2개 이상의 SO를 가진 사업자를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Multiple System Operator)라 한다. 그

리고 SO와 PP를 복수로 겸영하는 사업자를 복수종합유선·방송채널

사용사업자(MSP, Multiple Syetem Operator & Program Provider)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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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PP 산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독립 

PP들은 열악한 재무구조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오웬과 와일드만은 SO는 가입자 유인 및 유지 요인

으로 다양한 채널이 필요하고 PP는 가입자 접촉점으로

써 SO가 필요함에 따라 수직적 결합이 나타나며[5][6], 

클레인은 수직적 결합된 MSP는 지분을 소유한 PP를 

전송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7]. 이들의 연구는 

PP는 SO와 수직적으로 결합된 관계로부터 많은 혜택

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8]. 이처럼 수직적 결합된 

MSP 등에 의해 독립 PP들은 점점 더 경쟁에서 살아남

기 힘들다. 국내 케이블 시장에서 일어나는 기업결합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수직적 결합보다 수

평적 결합이 많이 나타났고, 수평적 결합 지분을 많이 

소유할수록 수직적 결합 지분을 많이 소유한 것으로 밝

혀졌다. SO의 경우 이러한 결합이 활발하게 나타난 반

면에 PP의 경우 결합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1]. 오정호[9]의 연구에 의하면 수평적 다각화가 영

업이익을 증가시키는 반면 수직적 다각화는 영향을 미

치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제작비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재방영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

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현재 독립 PP 시장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 결과인데, 현재 독립 PP들의 경

우 제작비율이 낮고 재방영비율이 높지만 수익성은 낮

은 편이다.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PP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산업

적, 정책적 현안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PP 육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

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독립 PP들이 처한 내부 경영 

상황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독립 PP의 시장을 진단하고, 독립 PP를 활성화하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Ⅲ. 국내 PP 시장

방송통신위원회(2011)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PP

사업자 수는 승인사업자 13개, 등록사업자 166개 등 총 

179개(법인기준)로 나타났다. 

표 1. PP사업자수[9]

구분 2007 2008 2009 2010 비고

승인 19 15 16 13 홈쇼핑 5, 보도 2, 
데이터방송 6

등록 169 172 168 166  
계 188 187 184 179 법인기준

주) 2010년말 기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에는 지상파와 동일법인 10개
사(SBS, CBS, 평화방송, TBN, TBS, 경기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EBS, 불교방송, iTV경인방송), 지상파DMB사업자와 동일법인 2개사
(한국DMB, 유원미디어), 위성방송과 동일법인 1개사(케이티스카이라
이프)가 제외됨

이는 1995년 케이블TV 출범 당시 20여 개에 불과하

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2001년 3월 등록제 

실시 이후 PP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방송채널사용사업 현황 (2010.12.31)" 
재구성

그림 1. TV채널 등록현황

현행 방송법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 요건

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5억 원의 최

소한의 자본금과 송출시설 및 사무실 보유, 시청자가 

다른 채널과 오인하지 않을 채널명의 사용 등 낮은 수

준의 진입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방송

채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호가 열려있는 셈이다. 

제9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

금을 말한다)이 각각 5억 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
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주조정실, 부조정실, 종합편집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3.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4.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
할 것

방송사업 수익 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 말 기준 PP 

총매출액은 전체 9조 5,698억 원이며, 그 중에서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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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수익은 3조 9,602억 원 규모로 집계되었다. 홈쇼핑과 

데이터 PP를 제외한 일반PP의 총매출액은 2조 8,7621

억 원이며, 이중에서 방송사업 수익은 1조 5,148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광고수익이 9,862억 원, 수신료수

익(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수익)이 4,113억 원을 차지하

고 있는데, PP매출에서 광고비가 절대적인 비율을 차

지함으로써(홈쇼핑제외) 경기 변동성이 심한 광고매출

에 의존하여 콘텐츠에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

었다. 이에 따라 PP가 양질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채널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보다 채널전송 여부에 더욱 신경

을 쓰게 되었다. 

표 2. PP 방송사업수익 현황(2010년)[9]

구분 사업자수 종사자수 매출액 방송사업수익

전체 179 10,334 9조 5,698억 3조 9,602억
홈쇼핑PP 5 3,244 2조 9,220억 2조 1,616억
보도PP 2 1,014 1,743억 1,533억
일반PP 147 6,753 2조 8,762억 1조 5,148억
데이터PP 25 337 3조 5,974억 1,304억
주요MPP - 2033 1조 5,201억 2조 3,698억

 주) 주요 MPP의 경우 지상파3사, CJ, 티브로드 계열 PP 합산
 

한편, PP 시장에서 MPP 집중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사업자수 기준 16.1%(28개 사업자)인 MPP사업

자가 전체 PP매출(홈쇼핑 제외)의 67.9%, 당기순이익 

비중은 87.2%를 차지하고 있다[9]. 반면에 기타 PP의 

경우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

고 있다. PP 시장의 매출과 이익이 MPP에 집중되면, 

사실상 독립 PP들이 시장에서 고사하게 되어 결국 국

내 방송프로그램 시장의 다양성을 해치고 경쟁력을 잃

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당기순이익을 기준으

로 살펴보면, 이익이 전체 PP 중 MPP에 집중되고 있는

데 이는 수평, 수직 계열화에 따라 MPP 지배력이 시장

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지상

파 3사 계열PP 10개사의 매출액은 전체 PP 매출의 

33.5%, 당기순이익 비중은 38.9%를 차지하고 있다[9]. 

이는 지상파 3개 사업자가 자사의 콘텐츠를 계열PP사

에 공급하여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 독립 PP들은 대

개 지상파 콘텐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대

부분의 독립 PP들이 오락, 드라마 위주의 지상파 콘텐

츠 중심의 편성 전략을 유지하다보니 PP들의 기본 전

략이 콘텐츠 제작이 아닌 유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10].

Ⅳ.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이 연구는 독립 PP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립 PP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각 PP마다 개별적으로 실시되었고, 평균 2시

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표본의 유의성과 조사의 신뢰성

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서 송출하고 

있는 채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도 채널 평가에서 

하위에 있는 14개 채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7월 4일부터 6일까지 3

일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되었다. 14개 채

널의 선정은 채널의 매체 영향력(어느 플랫폼에 송출되

는지 등 커버리지 평가), 시청률, 재무 상태 등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PP와 인

터뷰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표 3. 조사 독립 PP와 인터뷰 대상자

매체 명 대상자 인원수
놀티비 경영담당 임원 3명
데일리안 편집국 국차장 2명
법률방송 대표이사 외 2명
부동산 뉴미디어국 국장 2명
비타민 미디어마케티국 국장 2명
브레인 SO마케팅 본부장 2명
실버방송 방송담당 임원 2명
스페이스툰 대표이사 외 2명
일자리방송 대표이사 외 2명
카앤스포츠 방송총괄 부사장 1명
키즈TV 광고사업본부 대표이사 2명

한방건강TV 경영본부장 2명
MBCnet 대표이사 외 2명

tbs TV국장 3명
합계 29명

독립 PP는 대개 열악한 경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는 인력 및 제작 투자를 어렵게 하여 연락한 제작 환경

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콘텐츠 제작 여력이 어려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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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자산총계 영업수익 방송사업수익 기타사업수익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놀티비 887 348 348 - -92 -88
데일리안 2,385 3,292 708 2,584 142 69
법률방송 4,493 1,934 1,934 - 180 157
부동산 2,632 4,627 4,627 - -1,851 -2,786
비타민 535 317 317 - -271 -282
브레인 1,690 1,765 1,765 - 439 386
실버방송 1,645 2,150 2,150 - -324 -141
스페이스툰 858 389 389 - -68 -76
일자리방송 3,684 3,243 3,185 58 379 302
카앤스포츠 1,128 799 783 16 -131 -171
키즈TV 8,403 1,045 - 600 - 876

한방건강TV 187 1,123 1,123 - -111 -232
MBCnet 4,318 3,501 3,501 - 907 1,025

출처 : [9] 재구성

표 4. 14개 PP의 채널 손익/재무 현황

콘텐츠의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이는 낮은 시청률로 

궤결되어 전체적인 수입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는 다시 

경영 구조의 열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이루고 있

다. 이러한 악순환 연결고리에서 경영, 제작 환경, 콘텐

츠 등의 세 가지가 핵심 요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독립 PP의 경영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독립 PP의 제작 환경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독립 PP의 콘텐츠 상황2은 어떠한가? 

Ⅴ. 연구결과

1. 독립 PP의 경영 
독립 PP의 경영 구조는 매우 취약하다. 조사 대상 14

개 채널 중, 놀티비, 부동산, 비타민, 실버방송, 스페이

스툰, 카앤스포츠, 한방건강TV 등 7개 PP들이 마이너

스 당기순이익으로 재무 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

다[표 4]. 

그러나 각 채널의 담당자들은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 모

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이는 경영진의 의지 박약, 외부 투자 재원을 끌어들

이기 위한 노력 부족, 기타 사업수익 모델 발견의 어려

움 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 상황을 살펴보고자 ①인력,②콘텐츠 수급, ③

초방 및 재방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협찬이나 후원 등을 통해 재원 조달 확충하고자 하

나 협회 등과의 협업도 어렵고, 후원사를 찾기도 힘들

다. 다른 재원 마련 방안으로, 기타 부가 사업을 추진하

고자 하지만 적절한 비즈니스 수익 모델 발견 또한 쉽

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내부에서 투자를 더 이

끌어 낼 상황도 아니어서 열악한 재무 구조가 순환되고 

있다.”(채널 A 경영담당 임원)

특히, 많은 채널담당자들이 방송발전기금 등 정부의 

PP제작지원 정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원서 작성 등의 

어려움과 자기부담금 30%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제작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발전기금 등 정부 및 지자체의 PP제작지원 사

업의 경우 수주하기 너무 어렵다. 자기부담금 30% 또

한 영세한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또한 자체제작 

비율이 높은 PP에 대한 정부의 차별화된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채널 B 경영담당 

임원)

“재원 마련을 위해서 채널 확보가 필요한데, SO영업

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미 유사한 장르의 PP가 타 

SO에서 송출하고 있어 새로운 채널 창구를 열기가 쉽

지 않다. 또한 기존의 SO들도 시청률 저조를 이유로 계

약해지할 수 있는데, 채널의 다양성을 위해 독립 PP들

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채널 C 경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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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ID 구분

제작시설(단위:개) 송출시설(단위:개)
제작시설
총보유면
적

총보유
면적

비고스튜
디오

종합편집실 개인편집실 녹
음
실

중
계
차

주
조정
실

아카이브
시스템

기타
설비선형 비선형 선형 비선형

놀티비 SD시설 　 　 　 　 1  　 　 　 　 　 6.40 　 　
교통방송 아날로그

시설
1  　 1  　 　 　 1  　 　 2  287.10 988.20 지상파사업자와  별도 

시설
SD시설 2  　 　 　 　 　 　 1  　 1  316.80 

법률방송 SD시설 　 　 　 5  3  　 　 　 　 　 33.00 264.00 　
실버방송 아날로그

시설
　 　 　 　 　 　 　 　 　 　 　 825.00 　

SD시설 1  　 2  　 4  　 　 　 　 　 594.00 
HD시설 　 　 　 　 　 　 　 　 　 　 　

스페이스툰 - 　 　 　 　 　 　 　 　 　 　 　 110.22 제작시설없음/편집사
무공간 

데일리안 SD시설 　 　 　 　 　 　 　 　 　 　 25.00 80.00 다른 PP와 시설 공유
일자리방송 아날로그

시설
　 　 　 1  　 　 　 　 　 　 33.00 132.00 　

MBCnet 아날로그
시설

　 　 　 1  1  　 　 　 　 　 120.00 368.00 　

SD시설 　 　 　 1  1  　 　 　 1  　 　
HD시설 　 　 　 1  1  　 　 　 1  　 　

비타민 - 　 　 　 　 　 　 　 　 　 　 　 50.00 2009년  기준(제작시
설 없음)

부동산 SD시설 2  　 　 　 1  　 　 　 　 2  50.00 90.00 　
키즈TV - 　 　 　 　 　 　 　 　 　 　 　 297.00 제작시설 없음
한방건강 SD시설 1  　 　 1  1  　 　 　 　 　 101.00 170.00 　
브레인 SD시설 1  1  　 1  1  　 　 1  　 　 330.58 897.62 　

주) 카앤스포츠의 경우, 자료 미제출로 확인 불가
출처 : [9] RAW 데이터 재구성

표 5. 14개 PP의 시설투자 현황

따라서 이들은 개별 PP의 여력으로는 투자가 어려운 

만큼 공동 설비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HD전환 및 제작의 재원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장비/시설 마련에 재원을 투자함

에 따라 올해에는 제작비가 감소했다. 소규모의 독립 

PP들이 HD전환 및 제작을 준비하는데 있어 공동 설비 

제작 및 재원 투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채널 D

임원)

2. 독립PP의 제작 환경 
PP 사업자들의 영세성은 시설 투자 현황 및 인력 구

조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전체 PP 시설투자 현황을 조

사 대상 PP와 비교할 때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상파 계열 PP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PP들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HD 시설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도 조사 대상 독립 PP들의 시설 투자는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표 5].

또한  조사 대상 14개 채널의 인력 구조를 보면 데일

리안을 제외한 다른 PP들의 인력 현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이스툰의 인력은 4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브레인 TV, 놀티비, MBCnet, 비타민, 한방건

강TV 등 6개 채널이 10명 이하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카앤스포츠의 경우 인터뷰 결과, 회사 내 방송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해 제작 및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6]. 

조사 대상 채널 종사자의 인터뷰에서도 열악한 인력 

구조를 커다란 문제점으로 꼽고 있었다. 

“현재 인력부족 현상을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상황이

다. 전문 인력과 제작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현재의 프로그램 제작 여건으로는 좋은 프로그램의 공

급을 기대하기 어렵다.”(채널 E 편성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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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4개 채널의 인력 구조 현황

구분 임
원
관리 
행정
직

방송직 기
술
직

연
구
직

영업
/홍
보직

기
타

합
계기

자
P
D
아나
운서

제작
관련

기
타

놀티비 1 1 0 1 0 1 1 0 0 1 0 6
교통
방송

1  52  0  67 21  0  20 84 0  9  55 309 

법률
방송

4 2 1 3 1 5 3 0 0 0 0 19

실버
방송

3 1 0 7 0 1 0 0 0 3 0 15

스페이
스툰

2 1 0 0 0 0 0 1 0 0 0 4

데일리
안

3 3 0 12 2 3 3 0 0 0 0 26

일자리
방송

5 0 0 2 0 3 2 0 0 0 0 12

MBC
net

1 1 0 2 0 0 2 0 0 2 0 8

비타민 5 1 0 1 0 1 1 0 0 1 0 10
부동산 1 2 5 4 0 5 2 8 0 9 1 37
키즈
TV

3 2 0 2 0 3 5 5 0 3 5 28

한방
건강

1 0 0 7 0 2 0 0 0 0 0 10

브레인 2 1 0 2 0 1 0 0 0 1 0 7
주1) 교통방송의 경우 지상파, PP 종사자 공유
주2) 카앤스포츠의 경우, 자료 미제출로 확인 불가
출처 : [9] RAW 데이터 재구성

3. PP의 콘텐츠 특성
PP의 콘텐츠 제작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연

간 제작과 수급비용은 7,69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체제작비와 외주제

작비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세부적으

로 보면 자체제작비(공동제작 포함)는 3,654억 원으로 

총 제작비의 47.5% 차지하고 있으며, 외주제작비는 

1,073억 원으로 총 제작비의 13.9%를 차지하고 있다. 국

내물과 국외물 구매비는 2,969억 원으로 총 제작비의 

38.6%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자체제작비와 

외주제작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구매비의 비중

은 감소했다[3]. 이러한 현상은 CJ 및 지상파 계열 PP

들의 콘텐츠 역량이 크기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표 7].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독립 PP와는 거리가 있다. PP

들의 자체제작 투자비가 소수의 MPP들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독립 PP들은 콘텐츠 제작도, 구매도 어려운 환

경에 놓여 있다. 

표 7. PP의 연간 프로그램 제작 및 수급비용[9]

구분
방송채널사용사업(단위:억원)

증감율
2008년 2009년 2010년

자체제작 2,456 2,069 3,607 74.4%
공동제작 46.3 46.9 47.2 0.6%
순수외주 707 460 975 111.9%

특수관계사 외주 0 86 98 14.5%
국내물구매 844 1,167 1,529 30.9%
국외물구매 1,183 1,631 1,440 △11.7%

합계 5,236 5,460 7,696 41.0%
 

 

“특화된 채널이다 보니 채널의 성격에 부합하는 콘텐

츠를 구매하기 어렵다. 해외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이

미 타 매체에서 방영을 했거나 판매되었기 때문에 해외 

콘텐츠를 수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국내에 

맞는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자 하지만 재원 마련이 힘

들다.”(채널 F 편성책임자)

따라서 독립 PP들에게 정상적인 제작투자 및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 독립 PP들은 지상파 재방 콘텐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제작보다

는 유통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유일의 법률방송이라는 특화된 장르의 채널로

서 시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프로

그램의 다양성 부족, 낮은 콘텐츠 품질, 편성 혼재 등의 

문제로 채널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지 못하는 게 사실이

다. 채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킬러 콘텐츠를 제작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이템 발굴도 어렵도 제작 

제원 마련도 힘들다.”(채널 G 편성책임자)

독립 PP들은 특히 채널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

하게 나타나고 있다. 채널의 전문성과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 PP들이 이를 잘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의료가 주요 컨셉이지만 건강/헬스 채널 분

야에는 메디TV, 생활건강TV, 한방건강TV 등 유사한 

장르의 채널이 많아 시청률 문제로 오락 및 성인 등 타

장르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다 보니 장르 정체성이 모호

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채널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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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체제작 공동제작 순수외주 국내물구매 국외구매(계) 합계

시간 비용 시간 비용 시간 비용 시간 비용 시간 비용 시간 비용

놀티비 　 　 690 330,500 780 110,500 31,860 230,005 　 　 33,330 671,005
교통방송 438,000 1,174,698 　 　 　 　 　 　 　 　 438,000 1,174,698
법률방송 194,940 154,840 47,580 155,160 　 　 　 　 　 　 242,520 310,000
실버방송 21,060 609,398 　 　 　 　 32,700 698,988 　 　 53,760 1,308,386
스페이스툰 　 　 　 　 　 　 　 　 　 　 　 　
데일리안 8,580 3,500 　 　 750 20,000 5,495 22,900 　 　 14,825 46,400
일자리방송 8,450 35,000 　 　 　 　 2,400 800 4,500 75,000 15,350 110,800
MBCnet 　 　 300 22,000 　 　 2,412 482,400 　 　 2,712 504,400
비타민 105 2,636 　 　 　 　 2,000 10,000 　 　 2,105 12,636
부동산 2,315 3,065,494 　 　 240 399,000 1,512 31,320 　 　 4,067 3,495,814
키즈TV 26,280 230,000 　 　 78,840 465,000 80,150 245,000 　 　 185,270 940,000
한방건강 20,180 110,789 　 　 　 　 6,220 32,380 390 2,033 26,790 145,202
브레인 27,300 1,038,831 　 　 　 　 　 　 　 　 27,300 1,038,831

주1) 스페이스툰의 경우, 2010년 기준 제작비 없음(2009년 구입물로 편성)/2009년 자료 미제출
주2) 비타민의 경우, 2009년 기준
주3) 카앤스포츠의 경우, 자료 미제출
출처 : [9] RAW 데이터 재구성

표 8. 14개 채널의 제작비 현황(시간:분, 비용: 천원)

어려운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채널 H 편성책임자)

“채널의 색깔은 분명하지만 협소한 커버리지와 킬러 

콘텐츠의 부재로 인해 경쟁이 극심한 방송 시장에서 생

존하기 위한 채널 포지셔닝이 쉽지 않다. 

또한 경쟁채널이 많은 것도 채널 포지셔닝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채널 I 편성책임자)

PP의 목적인 전문 채널의 성격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그것은 독립 PP들의 존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독립 PP의 존재는 

자신의 전문적인 채널을 통해 전문적인 콘텐츠 제작, 

유통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와 반대로 독립 PP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

하고 지상파 재방송 콘텐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

이다. 분명 이러한 상황은 독립 PP들이 양적으로 아무

리 많아도 콘텐츠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

다.

표 9. 14개 채널의 장르 초방비율 현황

채널
초방 비율

1Q 2Q 3Q 4Q
놀티비 4.0% 1.7% 15.0% 9.0%
데일리안 17.3% 15.1% 8.0% 18.1%
법률방송 27.8% 26.0% 9.8% 2.8%
부동산 21.5% 22.0% 59.1% 3.2%
비타민 9.2% 4.4% 2.0% 0.9%
브레인 5.0% 4.4% 4.0% 4.0%
실버방송 10.1% 21.8% 11.7% 7.7%
스페이스툰 1.0% 1.2% 5.0% 0.2%
일자리방송 27.7% 30.2% 34.0% 25.6%
카앤스포츠 8.0% 16.8% 17.1% 17.4%
키즈TV 19.0% 17.6% 20.1% 14.3%

한방건강TV 5.1% 5.6% 4.6% 5.0%
MBCnet 7.4% 21.0% 28.6% 102.7%
tbsTV 31.7% 3.5% 39.0% 2.2%

주: 2010년1월~12월 방송 실적 기준
출처 : KT 내부자료, 2011 

Ⅵ. 맺음말

독립 PP는 경영, 제작, 콘텐츠 측면에서 모두 열악한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PP 채널들 일부가 이미 지상파 

방송을 위협하고, 독자적인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으며, 

PP 산업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는 사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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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양상이다. 

유료방송 시장은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의 다양

한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제공하는 콘텐츠는 비슷하다. 

이는 많은 PP 사업자들이 지상파 재방 등에 의존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콘텐츠 제작 회피 성향은 프로그램들

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시청자들의 불만 

야기로 이어질 것이다. 즉 독립 PP가 제대로 서지 못하

면 전체 PP 산업, 나아가 콘텐츠 산업에 부정적인 결과

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경영 측면에서 독립 PP의 문제

를 검토하였다. 독립 PP의 경영 구조는 매우 취약하였

다. 조사 대상 14개 PP 중 7개 PP들이 마이너스 당기순

이익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경영진의 의지 박약, 외

부 투자 재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 부족, 사업수익 

모델 발견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 또한 독립

PP의 제작 환경도 좋지 않았다. 조사 대상 14개 채널 

중 6개 채널이 10명 이하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을 정

도였다.

한편, PP들의 자체제작 투자는 소수의 MPP들에게 

집중되고, 독립 PP들은 콘텐츠 제작도, 구매도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따라서 독립 PP들은 지상파 재방 콘

텐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

며, 제작보다는 유통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채널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독립 PP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다양하

게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먼저 독립 PP의 여력

으로는 투자가 어려운 만큼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제작 설비에 대해서는 공

공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독립 PP에 대해 정부나 콘텐츠 관련 공공 기구

의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영에 대

한 자문과 도움을 주는 방안도 가능하다. 

규제 측면에서는 콘텐츠 제작 및 수급을 위한 기초적

인 수준의 투자 역량조차 갖추지 못한 영세한 독립 PP

들이 시장에 난립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PP 등록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등록제는 PP의 자

유로운 진입을 위해 설정되었으나, 영세 PP 문제를 낳

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PP 등록제 보완이 필요하

며, 지상파에 비해 과도한 PP 매출액 규제 및 채널운영 

규제 역시 적정 수준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 등록제 

개선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지적되었지만[1][2],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PP 사업자들에게는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주된 방송 분

야의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방송법 시행

령 제50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그러나 편성되는 

콘텐츠의 특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있

다. 이에 따라 PP들은 지상파 방송프로그램과 해외 콘

텐츠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은 영세한 독립 PP들이 손실 위험이 높은 콘

텐츠 제작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시청률이 보장

되는 저가의 프로그램 수급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PP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적어도 PP가 자신의 전문 분야의 콘텐츠를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독립 PP는 콘텐츠 산업의 한 축에 위치하고 있다. 그

러나 지상파방송 계열의 PP와 MPP 등의 PP 강자들과 

독립 PP와의 거리는 멀어져가고 있다. 독립 PP가 그 위

상을 확립하지 않으면, PP산업과 콘텐츠 산업의 발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독립 PP에 대한 연구

와 독립 PP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더

욱이 콘텐츠 산업과 방송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MPP와 독립 PP가 경쟁하면서도 상생과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조사 대상 PP 수가 14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 PP 전체를 조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독립 PP들은 경영, 제작, 콘텐

츠 측면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게다가 일차적으

로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서 송출하고 있는 채널을 대

상으로 실시한 채널 평가에서 하위에 있는 PP를 분석

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독립 PP

들이 처한 내부 경영 상황을 분석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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